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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가 실적대비 상승여력 충분하다


최근 증권계에선 현대차 주가에 대해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도 강한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비중확대 ”를 유지하고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증권계의 한 연구원은 “현대차의 주가수익비율(PER)은 8.3배로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 이제는 저가 매력이 부각될 시점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국내외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3인방 현대자동차 : 25만원 → 26만원, 기아자동차 : 7만원 → 8만4천원, 현대모비스 : 36만5천원 → 41만5천으로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렸다. 


목표주가를 올린 이유로는 “일본 메이커(도요타, 닛산 등)는 방사능 유출로 Made in Japan에 대한 프리미엄 훼손이 예상되며, 현대·기아차는 일본 메이커의 공백을 채워나가면서 부족해진 Capa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면서 “한국 부품사는 현대·기아차의 성장에 수혜를 받아 후행하는 그림자로 만족해 왔으나 이번 일본 사태를 계기로 완성차 위상에 걸맞게 도약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3월 경영실적 현황


현대차는 2011년 3월 세계시장서 총 324,959대를 판매해 작년대비 1.7% 상승했다. 국내시장 62,013대 판매해 작년대비 4.6% 상승과 해외시장 262,946대 판매해 작년대비 1%의 상승하는 등 해외공장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1월 신형을 출시한 그랜저가 11,089대를 판매해 2개월 연속 판매 1만대를 넘기고, 하루 평균 6백대 이상의 계약고를 유지하면서 출고대기 물량만 2만대가 넘는 상황이며, 지난달 생산설비 합리화 공사로 공급이 부족했던 아반떼는 3월 12,173대를 판매해 내수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해외시장에서도 5만대 이상 판매한 인도와 중국공장을 비롯해, 3만대를 돌파한 미국공장, 본격 가동에 들어간 러시아공장 등에서 현지 전략차종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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